
퀴나크리돈계안료“회복세”
미국지역 자동차수출 증가로 … 레드안료 수요 꾸준

고급 레드안료의 대명사인 퀴나크리돈계 레드안료가 9 4년에는 9 3년에 비해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빨간색을 선호하는 미국시장으로 자동차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퀴나크리돈계 레

드안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 주로 수출되는 차의 색깔이 솔리드

계통으로 솔리드에는 레드안료의 최강자로 새로

이 부상한 D P P레드안료가 분산성이 떨어짐으로

써 상대적으로 분산력이 좋은 퀴나크리돈안료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퀴나크리돈계안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은 Ciba-Geigy, Hoechst, Bayer 등 독일의 다국적

기업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C i b a - G e i g y와 합작한 대한스위스화학이 생산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시장에서 고급 레드안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C i b a - G e i g y가 국내에서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H o e c h s t는 국내에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본의 도요잉크, 일본화학 등 안료기업들이 가격을 무기로 서서히 국내 자동차용 고급안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페인트기업들이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향후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퀴나크리돈안료의 가격은 9 4년에는 인상없이 K g당 6만원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퀴나크리돈계 안료의 용도별 수요는 페인트용이 7 0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플래스틱마스터뱃지용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5년 퀴나크리돈계안료의 성장률은 6~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경기가 지속적인 회복세에 있고 국내 자동차수출도 당분간 양호해 안료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레드칼라가 유행에서 밀리고 있으며 미국

을 제외하고는 레드칼라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퀴나크리돈계 레드안료의 뒤를 이어 레드안료 시장의 권좌를 넘겨받은 DPP 레드안료는 9 3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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